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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일찍 나왔다. 이십분 빨리 나왔지만 훨씬 여유롭다. 기나긴 휴가 끝에 이제 앞으로 일

할일만 남았다. 어젠 찝찝한 일 때문에 영 심기가 불편했는데, 제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게 지금 내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앞

으로도 잘 할 거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어제 비가 와서 다시 선선해졌다. 기분 좋으면서도 일 때문인지 한편으

로는 걱정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날씨다.  

지난해 일기를 얼마 전에 봤다. 그리곤 “그 사랑은 머지않아 멈추었지…”라고 생각 했는데, 이 인

연 보통 긴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가 약 일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고, 우린 다시 보기로 했다. 

그가 기억하는 나와 내가 기억하는 그가 변하지는 않았을지 궁금하다. 한국에 있어서인지 내 기

준보다도 지나치게 난 타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싶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베

어버릴 만큼.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냉정한 사람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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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먹어야지 해놓고 불필요할 만큼 배가 차게 먹는 건 참 미련하다. 저녁이니 좀 덜 먹겠다

는 건데 이렇게 의지가 약해빠져서야. 도대체 -5kg 는 언제 달성 할는지. 진짜 배부른 소리지만, 

배부른 게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냥 살 찌는 느낌. 다행인건, 예전처럼 음식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다. 진짜 한창 살이 찔 때는 매일 먹는 것에 집착하고 맛있는 것은 끊임없이 입으로 

집어 넣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운다는 걸 불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문

제다.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데. 난 옆구리에 살 

찌는 느낌이 너무너무 싫다. 내년 이맘때 즈음 오늘 일기를 또 쓸 때면 제발 그 땐 이런 살 때문

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선 오늘 역시나 심각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서 보니 역시나 카페인 반응이었다. 

울적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주는 고마운 카페인. 카페인 반응 때문에 커피를 먹지 않으려

고 하면서도 카페인 반응 때문에 커피를 먹는다. 하여튼, 기분이 우울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늘 호프 할머니와 십 오분 동안 통화를 했다. 얼마나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나도 모르게 말을 줄줄이 쏟아 냈다. 빨리 할머니가 보고 싶다. 다음 달에 

그가 한국에 오면, 할머니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졸리다. 이대로 자고 싶지만 그건 안 된다. 일단, 배부르고, 화장도 지우지 않았고 책도 좀 읽고 

싶고. 참, 오늘부터 새로 읽는 책이 있는데 꽤 재미 있다. 정치 경제 역사를 쉽게 풀이해 놓은 책

인데, 딱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주니 잘 산 것 같다. 독서를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어제 보니 2015년 목표 중 반 정도를 시도하거나 달성했더라. 예전의 나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정말 내가 이룰 것을 확신하는 목표만 세웠었는데, 지금은 좀더 목표지향적이 된 것 같다.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세운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지.  

운동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 복싱을 꽤나 오래 했는데, 상체만 발달하는 것 같고, 무릎도 아파 그

만 두었다. 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제 그만 써야

지. 어서 6월이 와서 그를 볼 수 있길! 


